
울산, 화학공장 건설 쉬워졌다!
창업 및 공장허가 9일만에 승인 … 처리기한 20일에서 단축

울산시가 2009년 창업이나 공장설립 민원을 9일만에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.

고무제품 제조기업 에스알텍은 2009년 10월30일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승인신청서

를 제출했다. 이에 따라 울주군은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, 도로점용허가, 건축부서협의 등을 10일만에

끝내고 승인했다.

울산시는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처리 기한을 법정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 위해 2003년부터 공장설립민

원 퀵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.

2009년에는 창업민원 11건과 공장설립 민원 18건 등 29건을 평균 9일만에 승인했다. 그 중 5일 이내에 승인

한 것이 4건, 7일 이내가 6건, 10일 이내가 13건으로 나타났다.

2003년 23일 걸리던 민원처리가 2004년 14일, 2006년 8일, 2007년 7일, 2008년 8일, 2009년 9일 등으로 최근

에는 10일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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